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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DAK 파산 신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성명 
 
“Kodak이 파산 신청했다는 발표는 뉴욕시와 로체스터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실망스런 
뉴스입니다. Kodak이 파산 과정 동안 계속 조업하겠지만 뉴욕주는 코닥사 및 현지 관리와 
접촉해 왔으며 뉴욕주는 로체스터 커뮤니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지금은 
주정부 모든 레벨의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로체스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
부문과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. 전세계에 로체스터는 기업들이 와서 번영 및 성장할 수 
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로체스터 커뮤니티를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
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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